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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운 기로에 선
중국공산당의 개혁노선

2019년 올해는 5.4운동 100주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개혁개방 시작 및 미중 수교 40주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5.4운동에

참여했던 사회주의자들이 2년 후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 공산당은 1979년부터 개혁개방의 길 즉

기존의사회주의체제를시장화의방향으로개혁해나갔으며

미중수교는이를가능하게했던외교적보장이었다.그러나

중국공산당의시장화개혁은정치개혁요구로이어졌고이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으로 발화된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온 지 이제 40년이 넘었다.

지난 100년 가까운 역사에서 중국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세력이등장하여건국에까지이르렀고다양한얼굴로노선을

바꾸었고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여전히 중국 대륙의

지배자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조직화된 황제(organized emperor)1)의

지위로 계속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중국

공산당의개혁노선의향방그리고이로인해야기될수있는

정치적상황전개에달려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의최근정국에서주목해야할현상이있다.

2018년 가을 이래 최근까지 사이에서 응당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실이다.

중국공산당은개혁개방이후당대표대회가열린해의다음

해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해왔다. 따라서 2017년 열린 19차 당대회 이후 그

다음 해인 2018년에 열릴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주목

되어왔다. 더욱이 2018년은 개혁개방 선언 40주년이 되는

시점이었기에시진핑집권 2기의경제개혁의새로운결정이

1) Zheng Yongni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Organizational Emperor:  culture, re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Routledg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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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정책노선이 좌우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당내 갈등구조나 사회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정치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분석해봐야 할 시점이다.’

제시될것으로예상되기도했다.하지만관례를깨고 2018년

2월에조기에열린19기3중전회는국가주석임기제한철폐와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명기 등 헌법

수정으로 시진핑의 권력 강화만 가시화됐을 뿐, 경제개혁과

관련된결정은나오지않았다.자연스레2018년가을에19기

4중전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역시 열리지 않았다.

2019년초지방의각급인민 대표대회와지방정협의개최

일정이돌연변경되는상황이발생되면서2019년3월중앙의

양회직전에라도 19기 4중전회가열릴것이라는조심스러운

관측도있었지만또역시실현되지않았다.2)

양회개최이전에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지않고경제

개혁에 관한 결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다. 이는 중국 정치체제의 내재적 논리에서 본다면

양회에대한 ‘당의영도’가제대로구현되지않았다고해석될

수있기때문이다.보통양회개최6개월즈음전에열렸던당

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지않았고그결과시진핑중심의

5세대지도부집권 2기에서는핵심적경제개혁결정도당이

제시하지 못한 셈이 되었다. 나아가 이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개혁노선과관련하여중국공산당지도부사이의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음을시사하는것이다.즉,최근중국공산당

당내에서 개혁 방향을 둘러싼 좌우 노선투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의미하는것일수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兩會)에서도 이상

징후가나타났다. 2019년3월의양회에서시진핑과리커창의

강조점이확연히차이가났다는점이그것이다.시진핑주석이

정협대표단회의에참석하여 “인민을중심으로인민을위한

작품”을 만들고 ‘인민’을 대변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인민’을

키워드로 강조한 반면,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대의 <정부

중국의 핵심 이슈와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

업무보고>에서 ‘시장화’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하자면 ‘시장화’를끊임없이강조하고있다.3)예컨대,리커창

총리는 ‘감세’와 각종 경비의 절감, 융자 지원 강화 등을

친기업적인태도를분명히하고공정한시장경쟁환경조성,

혁신 능력 향상, 강대한 내수시장 형성 등을 2019년 정부

업무로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2018년정부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시진핑이 주도하던 ‘공급 측 개혁’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상당히 중시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급 측개혁’에

대한강조를찾아볼수없고대신‘시장화’개혁이두드러지게

강조되고있는것이다.

특히 이번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력,

석유 및 가스, 철로 등 국유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자연독점

업종에서 경쟁성 업무를 떼어 시장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것이다.4)그동안시장경쟁이배제된채독점상태로

단일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영업 업무를 시장경쟁으로

바꾸겠다는것인데이는사실상핵심국유기업의영업분야를

2) “中国：地方で突然の政治日程変更相次ぐ、四中全会開催間近を示唆か” Bloomberg News, 2019年1月9日.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19-01-09/PL277L6JTSEC01

3)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종합분석” 『성균중국연구소 특별리포트』 성균중국연구소 2019.03.16.

4) 李克强, “政府工作报告—2019年3月5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 『新华网』 2019年3月16日 http://www.gov.cn/premier/2019-

03/16/content_53743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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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력 있고 효율 높은

국유기업의시장화운영기제구축을가속화하자는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던 2018년 정부업무보고와 비교하면, 이는 1년

만에 국유기업 업무의 ‘민영화’를 구체화한 것이다.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천명했다.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단순히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한다’는 표현에서 2019년 정부

업무보고는‘민영경제발전환경개선을대대적으로힘쓰겠다’

는 것으로 바뀌었고, ‘재산권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에서

‘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하고 재산권 침범을

처벌할것이다’는표현으로바뀌었다.5)

이와관련하여시진핑(習近平)과리커창(李克强)을중심으로

하는제5세대지도부의집권이막시작되기직전인 2012년

초 이후의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상무

부총리였던 리커창의 승인 하에서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의 공동 보고서였던 <China 2030>이

발표됐는데 이 보고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었다.6) 따라서 당시 국유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우세했다. 자유시장주의의 본산인

세계은행과중국의시장주의경제학자들의집결지인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리커창총리의지지하에국유기업민영화를

시사하는 <China2030>보고서를선제적으로발표한것으로

해석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에서국유기업개혁문제특히국유기업의민영화

여부는 항상 중국 내 첨예한 이념적 대립의 핵심 이슈였다.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유기업을 관료

부패의 온상으로 보고 민영화만이 정답이라고 보는 우파의

견해에대해,신좌파등중국내좌파세력은중국국유기업의

민영화는 민간 기업가의 국유자산 침탈과 신자유주의화를

야기했다고비판해왔다.실제당시에도재야의좌파지식인인

두지앤궈(杜建國)가 <China 2030>발표기자회견장단상에

뛰어올라 ‘미국에서시작된민영화정책이세계경제위기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 주장에 거세게

반발했던것이그상징적인사건이다.7)당시좌파지식인들과

네티즌들은국유기업민영화를주장해온우파경제학자들을

매국노로규정하여비난하기도했다.

이후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드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유기업개혁방향은민영화가아닌혼합소유제

개혁(mixed ownership reform)이었다.사회주의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유 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지분소유체제를구축하여국유부문의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조치였다.즉,국유기업에대한대대적인민영화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국유자본의영향력확대도가능한것이라중국내에서좌파의

환영을 받았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이 리커창 총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되던 경제개혁의 총괄 권한까지 가져오면서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었고 이후 중국 공산당의

경제개혁 노선의 무게 중심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졌던것이다.8)

이렇게 보면, 2019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시장화’를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영화’를

구체화시킨것은그동안시진핑중심의경제개혁노선대신에

리커창의 경제개혁 노선이 대두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중국 공산당의 개혁 노선을 둘러싸고 좌우

노선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양회 개최 이전에

당의경제개혁비전을제시해야할당중앙위원회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노선투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묘하게도 최근 중국 내 노동운동가와 이들을

지원했던 좌파학생 그룹들이 당국에의하여대거구금되고

있는현상은이와무관하지않은것은아닐까?

분명한 것은국유기업 민영화문제는 중국내 좌-우 논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국유기업 민영화 문제 등 민감한

경제개혁 노선을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5) ibid, 2018년 중국의 정부 업무보고는 다음을 참조하라.  李克强, “政府工作报告—2018年3月5日在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上,” 

『新华网』 2018年3月22日, http://www.gov.cn/premier/2018-03/22/content_5276608.htm

6) The World Bank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2), China 2030-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The World Bank 2012).

7) 당시 세계은행의 보고와 관련한 좌우파간의 국유기업 개혁 논쟁 자료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라. “世行報告引發國企改革爭議”

(http://business.sohu.com/s2012/guoqigaige/index.shtml)

8) 이홍규, “시진핑 시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중국모델 –혼합소유제 개혁을 중심으로” 『중국연구』제66권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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